
자율주행의 시대로! 자율주행 시대 앞당길 전문인력 양성
- 미래형자동차연구인력 양성... 자율주행분야 선두주자 기대 

 ▲ 지스트 자율주행 연구시설: 지스트는 고성능 NVIDIA Xavier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미래형 자동차의 실습 및 개조가 가능한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연세대·서강대·고려대와 공동으로 미래 전략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형자동차의 핵심기술 전문 인력양성에 나선다고 밝혔

다.

4개 대학 연합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형자동차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사업기간: 2022. 3. ~ 2027. 2.)까지 5년간 총 118억 원을 지원받

는다. 

지스트는 지역산업(자동차) 및 인공지능(AI) 혁신 국가거점의 핵심 전문인력을 배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7명의 AI대학원(원장 김종원) 입학생을 지원하

며, 2022년 1학기에 자율주행 심화 전공 트랙을 개설했다.  

지스트는 단독의 자율주행차량 정비건물과 자율주행 차량, 100억 원대에 이르는 병

렬 컴퓨팅 시설과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자율주행 핵심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자율주행 전문 기업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해 현장위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참여확정 업체는 ▲㈜에스오에스랩 ▲㈜에이유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스프

링클라우드 ▲㈜화인특장 ▲㈜테너지소프트 등이며, 이외 다수의 업체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레이다, 라이다, 차량, 인공지능 전문 업체로 자율주행의 

모든 필요 요소 산업군을 망라하고 있다.

연합팀은 이번 사업에서 각 소재대학의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교육을 수행

할 예정이다. 

지스트와 연세대는 자율주행 전문 교육을, 서강대와 고려대는 커넥티드 카를 전문

으로 교육하되 상호 학점 인정, 방문 연구, 공동 콘테스트 주최를 통해 시너지를 극

대화할 계획이다.

지스트 이용구 교수는 “최근 테슬라 및 루시드 등의 미래형 자동차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 지스트가 자율주행에 특화된 고급 전문인력을 5년간 배출한다면 광주광역

시는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흐름에 앞장설 수 있는 선도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스트는 광주지역에 구축 중인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집적단지에서 추구하는 

AI+자동차 특화 노력과 전라남도 영광군이 추진하는 e-모빌리티 융합밸리를 연계

하는 가상주행과 실제주행을 융합하는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의 신속하고 지속

적인 개발역량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및 그린카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2023년 

구축 예정인 집적단지 내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가상환경 주행 시뮬

레이션 기술 안정화를 추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시나리오에 기반한 가상주행을 

통해 신속한 성능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광군의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선정과 대마산단에 조성된 e-모빌리티 연

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초소형 전기차 개발 및 핵심부품 실내 평가 장비, 실외 테스

트베드 및 충돌시험장을 활용한 인력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